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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성장기 동안 경험한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과 
표출 정서(expressed emotion)가 성인기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하였다. 248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
에 영향을 미치고,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표출 정서가 자녀의 내면화 및 외
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 하였다. 남성의 경
우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일부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그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성장기의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이 성인기의 
심리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발달적·치료적 개입의 방향과 한
계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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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건강한 발달의 초
석이 되기도 하고, 정신병리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 정서 발달
이 시작되므로,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
이 강조된다(Grusec, 2011). Eisenberg 등(1998)
은 이러한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자녀
가 정서를 경험, 조절, 표현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정서 발달 과정을 정서 사회화(emotional 
socialization)의 발견적 모델(heuristic model)을 
통해 설명하였다. 

정서 사회화 이론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모가 
개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서와 연관된 직접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과 부모 
자신의 정서적 표현이 주된 축을 이룬다고 제안하
였다(Lunkenheimer et al., 2020). 아울러 부가적
으로 양육 태도나 가치관 등 부모의 특성과 성별, 
연령, 기질적 반응성 등 자녀의 특성이 정서 사회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rris 등(2007)은 특
히 부모의 특성 중 정서적인 경향성과 관련하여 관
찰학습 및 모형화(modeling)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서 사회화 이론을 더욱 확장하였다. 부모는 자녀
에게 특정 상황에서 느껴야 하는 정서와 이를 조절
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암묵적으로 교육하게 되
는데, 만약 부모가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데 어
려움이 있는 경우 관찰학습을 통해 자녀에게 전해
진다는 것이다(Guinta et al., 2020). 즉, 부모가 
자주 전달하는 부정적인 정서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반응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김소중, 
2022).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정서의 경우, 조
현병 환자의 가족이 보이는 부적절한 정서 표현과 

환자의 예후의 관계에 대해 Brown(1959, 1962)이 
제시한 표출 정서(expressed emotion)라는 개념 
하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출 정서란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정서로, 자녀를 비난하
거나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Brown et al., 1972). 정서 사회화의 또 다른 축
을 살펴보면, 자녀의 정서 경험에 대한 부모의 반
응이 역기능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연관된 개념으로 
정서적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이 제안되
었다. 정서적 불인정이란 자녀가 특정한 정서를 내
보일 때 부모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무시하거나 벌하거나 그 중요
성을 축소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Linehan, 
1993).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은 가족 정서 환경의 
구성요소이자 자녀의 모델링 대상으로 기능하게 된
다(Morris et al., 2007; Stocker et al., 2007). 
이때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를 
어느 수준으로 지각하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한데, 
한순간 외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수준보다 만성적
으로 지각된 역기능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이 이후의 
심리적 문제와 더 깊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Zielinski, 2022).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의 직접적 영
향에 대한 연구들은 부적절한 가정 내 정서 사회화
와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에 주목하
고 있다. 정서적 불인정이 비자살적 자해 등 충동
적 행동 또는 폭력성 등과 관련된 외현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며(Eisenberg et 
al., 2001, Vieira et al., 2021), 한편으로는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
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Asarnow et al., 2001; 
Hooley & Gotlib, 2000). 표출 정서의 경우 내면
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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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O’Neal & Magai, 
2005; Stocker et al., 2007), 특히 부모의 비난이 
주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ienecke, 2020). 
부모가 표출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 자녀는 모델링
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충동적 정서 표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현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었다(Buckholdt et al., 
2014; Morris et al., 2007). Giunta 등(2020)의 
최신 연구에서는 부모의 표출 정서 중 화, 짜증스
러움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불인정을 포함하는 냉
혹한 양육이 다양한 문화권의 9개 국가에서 공통적
으로 아동,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와 연
관되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성별은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고려
해볼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유사한 방
식으로 자녀를 정서 사회화한다는 연구들은 양 부
모가 사용하는 정서 단어와 관여하는 정서적 상황
이 유사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Aldrich & 
Tenenbaum, 2006). 반면, 최근에는 부모의 성별 
자체는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성별-특징적인 패턴이 자녀의 심리적 안
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heung 
et al., 2020).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어머니
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더 반응적이며,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인정을 보인
다고 밝혔다(Brand & Klimes-Dougan, 2010; 
Eisenberg et al., 1998). 자녀의 성별도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녀의 성별에 따라 슬픔, 불안, 분노 등의 정서 
중 강화하거나 처벌하는 정서가 다를 수 있다
(Zahn-Waxler, 2000). 더욱이 정서 사회화 과정에

서 발견되는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의 상호작
용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분노에 대
해 더 크게 처벌하거나 축소화시키는 경향을 보이
는 한편, 어머니의 경우 아들의 분노에 이러한 반
응을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hortt et al., 
2016). 즉, 부모나 자녀의 성별에 대한 구분이 충
분하지 못했던 이전 연구 흐름에서 한 단계 나아가 
부모와 자녀 각각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
목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
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강조하기도 한다(김소영, 김
진숙, 2014; 최수미 등, 2012). Gratz와 Roemer 
(2004)에 따르면 정서조절곤란에는 정서의 수용, 
정서의 자각과 이해, 충동적 행동의 조절 및 목표
에 맞는 행동, 정서 반응 조절 및 정서조절전략의 
활용이라는 네 요소가 포함된다. 성장기 동안 부모
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적응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을 습득하지 
못하여 강도 높은 부정적 정서 반응을 유발하는 스
트레스에 대처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적응의 어려
움 또는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김소영, 김
진숙, 2014; Butzlaff & Hooley, 1998; Krause et 
al., 2003). 특히 부모의 표출 정서와 자녀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한 불인정은 이후에 자녀가 정서조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최주영, 서경현, 
2015; Morris et el., 2007). Buckholdt 등(2014)
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기술과 자기효
능감의 부족은 슬픔과 같은 정서가 해결되지 못하
고 잔류하게 만들어 내면화 문제로 이어지게 하며, 
이전에 불인정하는 환경을 경험한 경우 이러한 상
황에서 부모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부정적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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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낄 때 충동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이후 공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외현화 문제
를 나타낼 수 있다(Buckholdt et al., 2014). 정리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정서적 상호작
용은 정서에 대한 자각과 이해 부족, 비수용, 억제, 
회피 등을 통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다른 경로에서는 충
동적 행동 조절 부족을 통해 과잉행동 등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rause et al., 2003; 
Morris et al., 2007).

한편, 신경증 성향 및 외향성과 같은 자녀의 성
격적 변인이 청소년기부터 이러한 내면화 및 외
현화 문제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Etkin et al., 2020, Watson et al., 
2019). Castellanos-Ryan 등(2016)은 약 2000명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우울, 불안
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는 높은 신경증 성향과 낮은 
외향성이, 과잉행동, 약물 남용 등의 외현화 문제
에는 높은 외향성이 연관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
러 성격특성의 성차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성
격 5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 성향에서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Weisberg et al., 2011). 상
기 결과들을 종합할 때, 자녀의 성격특성 중 외향
성과 신경증 성향을 통제한다면 부모의 정서적 불
인정과 표출 정서가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
는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이 
적절한 정서 발달을 저해하여 자녀가 성인으로 성
장한 후에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대부
분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문제에 집
중하고 있다. 또한, 표출 정서와 정서적 불인정이 

정서 사회화의 두 축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가족 정서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
으로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Halberstadt, 1999; Stocker et al., 2007), 두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서 다루어보려는 시도가 부족
했다. 특히 표출 정서, 정서적 불인정, 정서조절곤
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같이 일부 변인 간 관계만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예, Buckholdt et al., 2014; Eisenberg et al., 
200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적 불인
정과 표출 정서가 초기 성인기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경로에
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여 정서 사회
화 이론의 검증 및 확장을 시도하였다(그림 1). 또
한, 부모 및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모형을 구성하
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탐구하였
다. 이를 통해 정서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적절한 상호작용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 특히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발달적,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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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전 연구 절차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에 진행되었다(IRB No. E1807/003-003). 서울대
학교 심리학과의 온라인 연구 참여 시스템과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된 대학생 및 대학원
생 2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2
개를 제외한 24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온라인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는 소액의 사례금 또는 심리
학 수업의 연구 참여 포인트를 선택하여 제공받았
다. 참여자 중 남성은 97명(39.1%), 여성은 151명
(60.9%)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2.13세(SD=3.56, 
범위 18-38세)였다.

연구도구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

현재의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경험하는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Zielinski(2018)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10문항,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주 개발자인 
Melissa J. Zielinski로부터 한국판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의 번안 허가를 받아 아버지 및 어머니
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는 
척도로 번안하였다. 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0-50점의 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높은 점수는 높
은 수준의 정서적 불인정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1차로 문항들을 번안한 후에 임상심리

전문가 세 명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고, 영어와 한
국어에 모두 능통한 이중언어 구사자가 역번역한 
문항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항에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
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등이 포함된다. Zielinski 
(2018)의 연구에서 전체 10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93-.94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 .96, 어머
니에 대한 척도에서 .95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문항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수정지수를 활
용한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에 대한 
척도의 적합도는 =85.898, df=31, p<.001, 
CFI=.976, TLI=.965, RMSEA=.085로 나타났고, 어
머니에 대한 척도의 적합도는 =98.882, df=31, 
p<.001, CFI=.967, TLI=.953, RMSEA=.094로 나
타나 모형이 적합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확
인하고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과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섭식장애 환
자들을 대상으로 Robertson 등(2013)이 개발한 
유사 척도인 ICES(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 및 우울, 불안, 공격성과 중
간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r(248)=-.44~.75, p<.01.

표출 정서 수준(Levels of Expressed Emotions: 
LEE)

Cole과 Kazarian(1986)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배헌석(2000)이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Gerlsma 등(1992)이 예/아니오 
응답을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국내에서
는 하정진(2020)이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척
도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이한빛, 이훈진

16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5, No.2, 2022 journal.baldal.or.kr

연구 목적에 따라 과거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
다. 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점수를 
표시하며,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는 화를 
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
도 못하냐고 비난했다’ 등이 포함된다.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표출 정서를 의미한다. 
하정진(202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 .96,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 .96으로 나
타났다.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절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atz
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
이다.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동
통제 곤란,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문항
에는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조용래
(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하위 요인에 따라 .76-.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는 .95, 충동통제 곤란은 
.80,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은 .80,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은 .93,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79, 정서조
절전략 접근 제한은 .88,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은 
.9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성인 행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the 
Adult Self Report: K-ASR)

Achenbach와 Rescorla(2003)이 개발한 성인 
행동평가척도로 김민영 등(2014)이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의 적응상태 및 문제행동을 
스스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기보고형 척도
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한 총 134문항의 3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문제 행
동을 측정하는 123문항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문제
의 하위 요인에는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이 포
함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의 하위 요인에는 공격 
행동, 규칙위반, 과잉관심 유도가 포함되어 있다. 
문항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다툼을 많이 한
다’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
료가 기존의 요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하위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문항 묶음을 통해 활용
하였다. 김민영 등(2014)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96, 하위 요인에 따른 내
적 합치도는 .53-.9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5, 하위 요인에 따른 내적 
합치도는 .66-.89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척도(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1999)가 
개발한 척도로, 유태용 등(2004)의 연구에서 번역
한 것을 활용하였다. 신경증 성향,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요인을 각 10개의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변인
을 통제하기 위해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에 해당하
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는 ‘쉽게 불안해진
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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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신경증 
성향에서 .87, 외향성에서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0.0(IBM Corp., 2011), 
AMOS 21(IBM Corp., 2012), SPSS Macro 
Process 3.2(Hayes, 2018), M-plus 7.0(Muthén 
& Muthén, 1998-2015)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 묶음을 활용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모형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모형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과 함께 CFI, TLI, RMSEA 지수
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 후로 정서적 불인정과 표
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살
펴보았다. 모수치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은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포함한 모형으로, 김수영
(2016)이 제안한 방식을 차용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하나씩 제
거한 대안 모형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적절한 모형
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총 2000회의 부트스트랩
(bootstrap)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를 산출
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의 절
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지만(Curran et 
al., 1996), 외현화 문제의 요인인 규칙위반의 왜도
가 2.44이며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의 하위 요
인인 비난, 내면화 문제의 하위 요인인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의 분포가 과도한 정적편포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어 로그 변환한 값을 변인들의 성별 간 
t 검정과 상관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내면화 문제 및 하위 요인인 우울/불
안, 신체증상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23, p<.05; t=2.34, p<.05; 
t=3.66, p<.01).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현화 
문제 중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t=2.88, 
p<.01).

측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서 외현화 문제의 하위 요인
인 규칙위반과 통제 변인 중 외향성의 관계를 제외
한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248)=-.13~.76, p<.05.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
니와의 관계 각각에 대한 결과는 표 2, 표 3에 제
시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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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정서적 불인정 2.03 1.84 .99 .89 1.27 1.39 0.93 1.35
표출 정서 1.94 1.87 .55 .52 .83 .82 0.50 1.09

지지 부족 1.94 1.89 .55 .57 0.83 .78 .50 .85
비난 1.89 1.72 .58 .58 1.28 1.18 1.44 1.26
간섭 1.94 2.17 .56 .60 .58 .20 -.02 -.08

정서조절곤란 2.46 .68 .21 -.69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2.14 .60 .31 -.10
정서적 명료성 부족 2.24 .85 .47 -.37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2.38 .99 .52 -.66
정서조절전략 접근제한 2.74 1.03 .54 -.16
충동통제 곤란 2.46 .77 .29 -.46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3.13 1.05 -.20 -.73

내면화 문제 1.47 .34 .80 -.23
우울/불안 1.52 .37 .84 -.03
위축 1.42 .37 .96 .16
신체증상 1.39 .43 1.23 1.01

외현화 문제 1.28 .27 1.46 1.90
공격행동 1.35 .32 1.07 .47
규칙위반 1.17 .27 2.44 6.45
과잉관심 유도 1.37 .39 1.13 .63

신경증 성향 2.62 .74 .28 -.35
외향성 3.19 .77 -.01 -.20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N=248)

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변인들인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가 기존에 보고된 요인 구조를 따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 모형에 포함된 개
별 문항들의 수가 많아, 추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항 묶음(item 

parcelling) 방법을 도입하였다. 문항 묶음의 수
는 세 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Little et al., 2013), 요인 알고리즘(1요인 분석 
문항 묶음)을 통해 각 요인 당 세 개의 문항 묶
음을 구성한 후 활용하였다. 모형을 구성한 후에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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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df CFI TLI RMSEA (90% C.I)

모형 1 210.502 80 2.631 .971 .962 .081 [.068, .095]
모형 2 215.270 80 2.691 .968 .958 .083 [.070, .096]

표 4.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 df /df CFI TLI RMSEA (90% C.I) 비교 ∆df ∆ 채택 모형

연구 모형 0 244.403 100 2.444 .970 .960 .076 [.064, .088]
대안 모형 1 244.429 101 2.420 .970 .960 .076 [.064, .088] 0대1 1 .026 대안1
대안 모형 2 244.541 102 2.397 .970 .961 .075 [.063, .087] 1대2 1 .112 대안2
대안 모형 3 246.236 103 2.391 .970 .961 .075 [.063, .087] 2대3 1 1.695 대안3
대안 모형 4 251.804 104 2.421 .969 .960 .076 [.064, .088] 3대4 1 5.568 대안3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아버지와의 관계

구성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

한 모형 각각의 적합도는 과 함께 CFI, TLI, 
RMSEA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CFI는 .90 이
상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였고, CFI, TLI는 .90 이상
일 때 양호한 적합도로 보았으며, RMSEA는 .10 
이하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라는 Browne과 
Cudeck(1993)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 
210.502, df=80, p<.001, CFI=.971, TLI=.962, 
RMSEA=.08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모형 2)의 적합도는 = 
215.270, df=80, p<.001, CFI=.968, TLI=.958, 
RMSEA=.083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15개
의 측정변수가 5개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두 모형
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적합도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정서
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
제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와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
는 간접경로를 포함한 구조모형을 아버지와 어머니
에 대해 각각 설정하고,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총 2000번의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
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든 모
형에서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을 통제 변인으로 포
함하였다.

아버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구조모형을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형의 적
합도는 =244.403, df=100, p<.001, CFI=.970, 
TLI=.960, RMSEA=.076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
을 충족하였다. 모형의 간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4개의 경로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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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모형: 아버지와의 관계
*p<.05. **p<.01. ***p<.001.

경로 추정치 S.E.
95% C.I.

상한 하한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04 .021 -.031 .039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06 .032 -.047 .058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64 .032 .011 .116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97 .040 .032 .162

표 6. 부트스트랩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

장 영향력이 작은 경로부터 제거하며 모형 간의  
차이 검정을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두 모형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더 단순한 모형을 채
택하였다. 최종 모형은 대안모형 3으로 채택되었
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246.236, df=103, 
p<.001, CFI=.970, TLI=.961, RMSEA=.075로 나
타났다. 적합도 지수와  검정 결과는 표 5에, 채
택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채택된 모형의 경
로계수를 살펴보면, 잠재변인 간의 직접 경로 중 
표출 정서에서 정서조절곤란에 이르는 경로(β= 
.235, p<.05), 정서적 불인정이 내면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β=.256, p<.01), 정서조절곤란이 내

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β=.272, 
p<.001; β=.413,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잠재변인 사이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확인하였다. 간접효
과 중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효과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6에 제시
하였다.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구조모형을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형의 적합
도는 =251.234, df=100, p<.001, CFI=.967, 
TLI=.956, RMSEA=.078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모형의 간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5개의 경로를 모두 
제거하는 경우 정서적 불인정 변인이 모형에서 제
거되므로, 가장 영향력이 작은 경로부터 제거하며 
모형 간의  차이 검정을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두 모형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더 단순
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은 대안 모형 3으
로 채택되었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252.604, 
df=103, p<.001, CFI=.967, TLI=.957, RM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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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df CFI TLI RMSEA (90% C.I) 비교 ∆df ∆ 채택 모형

연구 모형 0 251.234 100 2.512 .967 .956 .078 [.066, .090]
대안 모형 1 251.501 101 2.490 .967 .956 .078 [.066, .090] 0대1 1 .267 대안1
대안 모형 2 251.917 102 2.470 .967 .957 .077 [.065, .089] 1대2 1 .416 대안2
대안 모형 3 252.604 103 2.452 .967 .957 .077 [.065, .089] 2대3 1 .687 대안3
대안 모형 4 268.315 104 2.580 .964 .954 .080 [.068, .092] 3대4 1 15.711 대안3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어머니와의 관계

그림 3. 최종모형: 어머니와의 관계
*p<.05. **p<.01. ***p<.001.

경로 추정치 S.E.
95% C.I.

상한 하한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09 .019 -.008 .014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14 .029 -.010 .019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46 .025 .008 .065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75 .033 .013 .079

표 8. 부트스트랩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

.077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와  검정 결과는 
표 7에, 채택 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채택된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잠재변인 간의 직접 
경로 중 표출 정서에서 정서조절곤란에 이르는 경
로(β=.209, p<.05)와 정서조절곤란이 내면화 문제
와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β=.219, p<.01; β= 
.360,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
여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간접효과 중 표출 정서
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
이 매개하는 효과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
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불인정
과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
이 매개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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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치 S.E.
95% C.I.

상한 하한
아버지 - 딸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83 .050 .010 .103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120 .058 .017 .123
어머니 - 딸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53 .038 .002 .090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75 .046 .005 .108

표 9.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부트스트랩 결과

응답자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 

검증

추가적으로 응답자의 성별과 부모 성별의 상호작
용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
딸, 아버지-아들, 어머니-딸, 어머니-아들의 4개 
모형을 분석하였다. 각 모형에는 모두 신경증 성향
과 외향성이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에 아버지
와의 관계 모형과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 모두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0.589, df=100, p<.001, 
CFI=.979, TLI=.972, RMSEA=.063; =173.944, 
df=100, p<.001, CFI=.973, TLI=.963, RMSEA= 
.070.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
의 관계 모형 모두 증분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
으나 RMSEA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202.458, df=100, p<.001, CFI=.947, TLI=.929, 
RMSEA=.103; =203.427, df=100, p<.001, CFI= 
.947, TLI=.928, RMSEA=.103. 이는 응답자가 남
성인 모형의 표본 수가 97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Kenny et al., 2015). 

응답자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잠재변인 
간의 유의미한 경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은 남성 자녀의 내면
화 및 외현화 문제에, β=.504, p<.001; β=.353, 

p<.05, 표출 정서는 내면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다, β=-.274, p<.05. 또한, 어머니의 정서
적 불인정이 남성 자녀의 내면화 문제에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β=.339, p<.01. 여성 
자녀의 경우,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에서 
부모님의 표출 정서와 여성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
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자녀가 경험한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이후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을 매개
변인으로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버
지와의 관계 모형과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에서 유
의미한 경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와의 관계 모형에서 정서적 불인정이 내면화 문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와의 관계 모
형에서 정서적 불인정의 영향은 어느 경로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어머니가 지지해주지 않을 때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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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강지현, 2019; Krause 
et al., 2002). 그러나, 정서적 불인정의 개념과 유
사하게 자녀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부모의 강요 
및 통제를 다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통제가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의 통제는 고유의 영향을 
가지기도 한다(Lansford et al., 2014). 정서 사회
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일상에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높으며, 애정 표현은 
어머니만큼 빈번하지 않다(Cassano et al., 2007; 
Cherry & Gerstein, 2021).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
계에서 더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강완숙, 2000),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이 긍정적 정서 교류 경험으로 완충되지 못
한 점이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다. 그동안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
에서 아버지의 영향이 자주 간과되어 왔기에, 이러
한 부모간의 차별적인 영향력은 가정 내 아버지 역
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표출 정서와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
제의 관계는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출 정서가 직접적으로 문제 행동에 부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정서조절곤란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출 정서를 취약성-스
트레스 모델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최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Hooley와 Gotlib 
(2000)은 표출 정서가 단순히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서 더 나아가 자녀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표출 정서에 노출된 
자녀가 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여러 행동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을 지지한다(Eisenberg et 
al., 1998; Morris et al., 2007).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 자녀
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
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일부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도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여성 자녀의 경우 부
모의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여성 자녀에 비해 남성 자녀에서 부모의 정서
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직접 경로가 더 많았으며, 특히 아버지와
의 관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딸보
다 아들이 양 부모, 특히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가
설을 지지한다(Brand & Klimes-Dougan, 2010; 
Eisenberg et al., 1998). 여성 자녀의 경우,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치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초기 성
인기 여성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일 때 정
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을 통해 치료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성장기의 가족 내 정서적 경험이 성인
기 심리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대
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기 및 청소년기 적응의 관련성을 검증
하였으나,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
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의 확장이 부족하였다. 따라
서 성장기의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이 미치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이한빛, 이훈진

17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5, No.2, 2022 journal.baldal.or.kr

는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정서 사회화를 구성하는 다
양한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 왔으나(Halberstadt, 1999; Stocker et al., 
2007), 두 중심 축인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를 
하나의 모형에서 다루어보려는 시도는 충분하지 못
하였다. 또한,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 정서조
절곤란, 문제 행동 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
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본 연구
는 여러 변인의 상호관계를 한 모형 내에서 다루었
으며,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
로에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아버지와 아들
의 관계에서 그동안 아버지가 남성적 성역할의 모
델로서만 조명받아왔다면(Miller, 2013), 아들과의 
건강한 정서적 교류를 늘리면서 정서적 지지를 충
분히 제공하고 비난 등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안된다. 또한, 양 부모 모두 아들의 
적절한 정서 표현에 대한 격려와 수용을 보인다면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
울러 부모 스스로의 정서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경
우 딸이 모델링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자각, 수용
하고 정서적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어
려움을 경험하여 정서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모가 적절한 정서조절방략을 습
득하고 훈련하여 모델링 기회를 제공한다면 딸의 
정서 사회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표본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가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 표본 
수가 부족하여 성별 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는 
무선 표집 과정에서 균형화(balancing)가 이루어지
지 못한 점에 기인하며, 각 성별 당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한 후 모형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가 횡단연구로 이루어졌으나, 부모
와 자녀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단기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기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단연구를 
통해 가족 내 정서적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장기적
인 관점에서 추적하며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는 성인 자녀가 성장기를 
회고하며 당시 경험한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기억의 왜곡이 개입될 소
지가 있다. 따라서 종단연구 중 일정한 간격으로 
변인 측정을 실시한다면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자녀의 정서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의 하위 요인 간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과정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들의 대다
수가 척도 제작 시에 보고된 요인의 구조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항 묶음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일례로 내면화 문제
에는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이라는 세 가지 요
인이 포함되는데, 요인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는 문
항 묶음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부모의 정서적 불인
정과 표출 정서가 각각 어느 요인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출 정서의 3요인, 정서조절곤란의 6
요인,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각 3요인을 구분하
여 각 요인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
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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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및 외현
화 문제의 관계를 한 모형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하
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또한, 부모와 자녀
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경로가 서로 다름을 확인
하여 발달적, 치료적 개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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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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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young adults. Based on a sample of 248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validation, expressed emotion, emotional 
dysregulation,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clarifi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revealed that paternal emotional invalidation affected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while emotional dysregul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expressed emotion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For male participants, some direct path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leading to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while, for female participants, emotional dysregulation mediated the path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 emotional invalidation, expressed emotion, emotion dysregulation, internalization, 
externalization


